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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설난영 여사의 과거 행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

설 여사는 지난 2006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이 모씨에게 특정정당 행사를 준

비시켰습니다.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설 여사가 주최한 

‘한나라당 경기도 부인 모임’의 초청장을 발송하고 참석여부까지 확인하는 역

할을 맡았다고 합니다.

공무원을 정치행사 준비에 동원한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. 그러나 설 여

사는 더 나아가 거짓 해명까지 했습니다.

설 여사는 22일 언론에서 “지사 배우자니까 31개 시․군 부인 모임을 해서 지역 

상황과 고충을 취합해 듣고 싶었다. 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”라고 해명했습

니다.

하지만 당시 문건에는 31개 시․군에서 선출된 기초단체장이 아닌 한나라당의 모

임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. 언제부터 한나라당 부인 모임이 공적인 일

이 되었다는 말입니까.

“원내외 사모님을 모시고 오찬모임을 하겠다”는 문구도 생생합니다. 설 여사

가 보기에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사모가 공직이라면, 김건희 여사는 국민이 선출

한 선출직이라도 된다는 뜻입니까.

설 여사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게 한 것도 모자라, 

거짓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. 비록 민간인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적업무

라는 오만함의 발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.

노조에 대한 겉 다르고 속 다른 인식, 외유성 출장도 괜찮다는 사고방식, 현장을 

평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, 그리고 공무원 동원에 대한 거짓 해

명까지. 설 여사의 숨은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

내로남불 행보를 이어가는 설 여사. 즉각 사죄하실 것을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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